
[보도자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구시 등과 물류 자율주행 실
증사업 MOU 체결
2026. 9. 30.

CLS 오상원 상무(왼쪽)와 대구광역시 김신영 미래모빌리티과장(오른쪽)이 29일 대구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사업 업
무협약(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9일 대구시·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KIAPI) 등 6자 업무협약 체결
10월부터 대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서 25톤 자율주행 화물차 2대 투입

2026. 09. 30. 서울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가 대구광역시와 자동차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참여
한다.

CLS는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KIAPI), 한국자동차연구원, 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등 6개 기관과 대구
KIAPI 동대구사무소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사업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차를 활용한 화물운송 실증을 추진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해 체결됐다.

CLS는 실증 참여기관으로서 오는 10월부터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와 수성알파시티를 연결하는 노선에 25톤 자율주행 화물차
운영을 지원해 도심 미들마일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국가산업단지와 도심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물류 노선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운
영된다. 실증 운행은 자율주행 운송 수행기관에 의해 현행 법률과 안전 기준에 따라 차량 내부에 안전요원 1명이 동승한 가운데 진
행된다.

CLS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자체와 연구·전문기관, 물류 업계가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물류 생태계를 구
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10월부터 시작되는 도심 실증운행을 차질 없이 지원해 자율주행 물류 상용화를 앞당기고 미래 물류 경
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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